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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아동권리와 행복감에 관한 연구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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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아동권리가 보장된 환경

이 조성될 때에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권리와 행복감의 관계에 대해서 검증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

도시구축을 위해 지원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W지역의 초등학생

과 중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아동권리인식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는 건강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는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가정환경, 안전과 

보호, 교육환경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중학생은 건강과 사회서비스, 안전과 보호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보건, 복지, 교육, 안전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융복합적 개입과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 행복감, 학교급, UN 아동권리협약

Abstract Child friendly cities are to be prepared to create a community environment that allows children to 
live happily when children's rights are created when the environment in which children's rights are guaranteed 
is creat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rights and happiness and explored 
what needed to be done to build child friendly cities for children. For this purpose, 1,000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in W district with the certification of child friendly cities were surveyed and analyz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elementary students were more aware of children's rights than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 children's rights affecting happiness appeared as health, social service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Third, children's rights affecting happiness were found to vary according to the level of school. 
Housing, safety and protection, and educational resources were importan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health and social services, and safety and protection were important for middle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ed that multifaceted intervention and approach should be considered for 
various aspects of health, welfare, education, safety, etc. to build child friendly cities.

Key Words : Child friendly cities, Children’s rights, Happiness, Level of school, UN convention on th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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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24년 UN의 ‘아동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을 출발로 1953년 UN의 ‘아동권리선언’과

1989년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으로 이어지는 아동권

리 신장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써 현재까지 전 세계 190여

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18세미만의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생존, 보

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함을 근간으로 한다. 아동권

리협약은 국제사회에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실천하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려는 관심

과 노력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

준하였으며, 이후 아동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

약에 비취어본다면 빨간불이 켜져 있다. 우리사회의 아

동학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비율

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아

동돌봄기관에서도 발생할 정도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

고 있다[1].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발생 건수

는 15,02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231건이 증가되었고,

전체 아동학대의 85.9%는 가정에서 발생하였지만 어린

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5.1%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났다[2]. 이러한 사항은 아동권리와 보호는 가정뿐만 아

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예방과 개입이 적절히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3]. 그러므로 아동권리는 일차적으로 아동

과 가정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지방자

체단체 차원에서의 다양한 융복합차원의 접근을 토대로

교육과 정책을 모색해야한다.

아동권리는 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우리사회의 약속과 실천이 함께 동반되

어야 한다. 최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27

개 도시는 아동친화도시 협약을 맺고 아동권리를 기반으

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하였다[4].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를 “아동이 건

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아동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

“라고 정의하였다[4]. 이러한 의미는 아동의 권리와 의견

이 지역사회에 공유되도록 하는 작업이며, 의사결정자와

의 관계와 참여과정을 거쳐 그들의 이익이 현장에 반영

되도록 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5].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중심으로 도시

내 다양한 정책의 초점을 대상주체가 되는 아동에게 두

는 것이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방자

치단체의 정책시스템에서 반영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

로 하는데, 아동권리를 지역사회의 공공 정책, 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안적 계획수립

및 실행을 위한 예산반영을 한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

의 사업의 핵심은 아동의 주체적 참여와 권리의 인정에

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아동의 필요, 의견, 목소리, 활동

을 토대로 도시의 정책에 참여와 반영을 통해서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성과 아동발달측면을 고려한 발

달적, 참여적, 보호적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유니

세프는 친화도시의 구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의

효율적 단위로써, 중앙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위치로써,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6]. 따라서 아동의 유익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친화환경 조성은 국가와 더불어 지역사회

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 역할로 간주해야 한다. 유니세프

는 아동이 행복한 환경을 구현하고 아동권리협약이 실현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를 인증하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2013년 11월 서울 성북구를

우리나라 최초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였고, 이후 중소도

시 모형으로 완주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였다.

결국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행복을 높이고, 살기 좋

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의 행복감

은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환경이 아동의 심리적, 정서

적 발달을 고려한 도시발달과 환경조성이 중요하기 때문

이다[7].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바탕으로 도시의

발달을 도모하여 결국에는 아동이 살기 행복한 도시를

구성해 가는 것이다. 아동권리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아

동학대와 연관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1, 8]. 또한 아

동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들은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들은 아동권리적인 측면에서 탐색하기보다 개인의 심리

정서적 측면,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환경에 대한 요인들



A Study on Children’s Rights and Happiness for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 - Comparative study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87

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7, 9, 10, 11].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연구는 놀이와 여가, 지역사회유대관계, 안전, 학

교생활과 같은 아동을 둘러싼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진행한 아동친화적인 도시 연구가 있으며[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한 연구[13, 14]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인식조사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기에 의미가 있고, 아동권리와 행복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아동권리와 행복감의 비교

에서 중요한 사항은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에 따

른 다른 개입과 접근이 요구될 수 있다. 아동의 행복감은

권리로서의 놀이와 여가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인 영향력

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학업시간이 늘

어나고 놀이와 여가 시간이 감소하면서 인식이 낮아지며

행복감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발달

단계별로 다른 아동권리요구와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

고 있다[15]. 또한 아동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

인들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시기에 따라서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16, 10]. 한국 아동청소년은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5].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토대로 분석하

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 행복감의

차이가 있는가? 행복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 대학

생,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둘째, 초등학생과 중

학생의 학교급에 따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

는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아

동권리를 기반으로 행복한 도시를 구축할 때에 어떤 측

면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니세프는 아

동친화도시구축을 위해서는 아동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

다. 아동친화도시의 목적은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

록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 아동권리가 보장

된 환경이 조성될 때에 가능하다. 그러나 아동권리와 행

복감에 관한 연구는 단일차원의 아동권리측면을 측정하

였기 때문에[15]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을 둔 아동친화

도시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친화도시구축을 위

한 아동권리의 확대를 통해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5년 W지역 아동청소

년실태조사 자료이다. 이 자료는 W지역 소재 초·중학교

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편의모집방법으로 설문조

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이

루어졌다.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지를 완성한

후 30명의 아동을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조사의

타당성과 적절성 그리고 이해도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교사와 함께 설문

지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배포된 설

문지는 총 1000부 중 수거 후 설문응답이 불성실한 설문

지를 제외한 97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자료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행복감을 측정하였고, 독립변수

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인과 아동친화도시관련 아동권리

요인들로 놀이와 여가환경, 시민권과 참여, 안전과 보호,

건강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을 측정하였다.

2.2.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행복감은 한국아동청소년종합

실태조사에서 개발하여 사용한 행복감 척도를 사용하였

다[15]. 행복감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형식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점수

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행

복감의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2.2.2 독립변수

아동친화도시 관련 요인은 유니세프가 만든 척도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번역한 척도를 지역적 특색에 맞

게 보완하여 사용하였다[18].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

분석유형으로 아동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

권에 근거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놀이와 여가환경(6

문항), 시민권과 참여(6문항), 안전과 보호(9문항),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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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서비스(5문항), 교육환경(21문항), 가정환경(5문

항)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형식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가 높아질수

록 아동권리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

동권리의 신뢰도는 놀이와 여가환경 .72, 시민권과 참여

.71, 안전과 보호 .84, 건강과 사회서비스 .73, 교육환경

.89, 가정환경 .78로 나타났다.

2.2.3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가족형태, 경제적 수준 등

에 대해 조사하였다. 성별의 경우남성은 0, 여성은 1으로

부호화하였으며, 가족형태는 양친가정을 0으로 양친외

가정은 1로 표기하였다. 경제적 수준은 ‘매우 못산다(1

점)’에서 ‘매우 잘산다(5점)’인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경제적 수준이 좋음을 의미한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WIN 22.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하여 빈도분석, 카이제곱을 실시하였고, 특성에 따

른 주요변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티검증을 실시하

였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아동친화도시구축을 위

한 아동권리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성별은 전체적으로 남학생

(490명, 50.3%)과 여학생(485명, 49.7%)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표집되었다. 성별과 학교급에서도 남학생과 여

학생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양친가정이 839명(86.1%)로 양친

외 가정 136명(13.9%)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

정형편은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607명(62.3%)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90명(9.2%)는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응

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가정형편은 전체적으로 평균

3.29(SD=.72)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가정형편을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

우는 평균 3.41(SD=.80)으로 중학생 평균 3.15(SD=.59)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608, p<.001).

Item
elementary

student

middle

student
N(%) X2(t)

sex

male 267(50.2) 223(50.3) 490(50.3)

.002
female 265(49.8) 220(49.7) 485(49.7)

total(%) 532(54.6) 443(45.4)
975

(100.0)

family

form

prenatal

parents
467(87.8) 372(84.0) 839(86.1)

2.922
step

parents
65(12.2) 71(16.0) 136(13.9)

total 532(54.6) 443(45.4)
975

(100.0)

economic

Level

very bad 15(2.8) 7(1.6) 22(2.3)

5.608 ***

bad 14(2.6) 21(4.7) 35(3.6)

average 287(53.9) 320(72.2) 607(62.3)

good 169(31.8) 87(19.6) 256(26.3)

very good 47(8.8) 8(1.8) 55(5.6)

total
M=3.41

(SD=.80)

M=3.15

(SD=.59)

M=3.29

(SD=.7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3.2 학교급에 따른 주요 변수간 평균비교

학교급에 따른 주요 변수간 평균비교를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종속변수인 행복감 수준에 대해서 비

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t=24.589, p<.001), 초등학생 평균이 3.31(SD=

.56)으로 중학생 평균 2.53(SD=.36)으로 초등학생이 중학

생보다 행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에서는 가정형편, 안전과 보호, 놀이와 여가환경, 교육

환경, 시민권과 참여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아동권

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모든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생존권 중 건강

과 사회서비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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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elementary

student

middle

student t

mean(sd) mean(sd)

happiness 3.31(.56) 2.53(.36) 24.589***

health and social services 2.26(.51) 2.58(.48) 1.723

housing 3.71(.40) 3.59(.47) 4.138***

safety and protection 3.29(.36) 3.16(.38) 5.506***

play and leisure 2.95(.50) 2.76(.48) 6.024***

educational resources 3.33(.40) 3.05(.40) 10.967***

citizenship and participation 2.46(.54) 2.31(.50) 4.397***

***p<.001

<Table 2> Statistical analysis School stage

3.3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아동권리요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아동권리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학교급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

기 위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각각의 경우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투입된 각 요인의 영향

력 변화정도를 알아보았다. 이에 앞서 독립변수 간의 다

중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계수의 크

기와 공차한계 그리고 분산팽창요인의 크기에 대해서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상관관계의 최대치는 .649이었고 공차

한계는 모두 .10보다 높았으며 분산팽창요인도 10에 근

사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 요인

을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수와 함께 아동권리 요인으로써

6가지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가정형

편이 좋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성별, 가족사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 중에서는 생존권 중 건강

과 사회서비스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졌다(β=.062,

p<.05). 또한 교육환경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β=.184, p<.001). 이러한 결과는 아동

의 행복감에 있어서 생존권과 발달권이 일차적으로 보장

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전체 아동의 권리와 행복

감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모델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F=64.000, p<.001) 모델의 설명력은 39.9%로

나타났다.

item B β t

sex(0=male, 1=female) -.021 -.017 -.667

family form

(0=prenatal parents, 1=step parents)
-.060 -.034 -1.316

economic level .073 .086 3.299**

survival of rights

health and social

services
.077 .062 2.174*

housing .060 .043 1.362

protection of

rights

safety and

protection
.042 .026 .680

development of

rights

play and leisure -.016 -.013 -.414

educational

resources
.266 .184 4.974***

participation of

rights

citizenship and

participation
.014 .012 .398

constant 3.594 15.017***

R2 .399

adjusted R2 .393

F 64.000***

*p<.05, **p<.01, ***p<.001

<Table 3> Effect of Child right on Happiness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아동권리와 행복감의 관계에 대

한 분석을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

저 초등학생의 경우는 가정환경, 안전과 보호, 교육환경

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

정환경이 좋을수록, 안전과 보호가 높을수록, 교육환경이

좋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가족사항에서 양친부모가 있는 가정일수록, 가

정형편이 좋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아동권리 요인을 살펴본 결과,

건강과 사회서비스가 좋을수록, 안전과 보호가 높을수록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통제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와 행복감의 영향력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생

존권 중 초등학생의 경우는 일차적으로 가정환경에 따라

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학생은 건강과 사

회서비스가 행복감에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함에 있어서 아동권리 영역

중 권리확대 측면에서 초등학생의 경우는 가족지원서비

스가 강조되는 반면, 중학생의 경우는 보건 및 사회서비

스 확대지원에 초점을 둘 수 있다. 또한 보호권에서는 초

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안전과 보호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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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elementary student middle student

β t β t

sex(0=m, 1=f) -.060 -1.566 -.011 -.219

family form

(0=prenatal parents,

1=step parents)

-.124 -3.200** .035 .717

economic level .130 3.344** -.008 -.172

health and social

services
.027 .618 .182 3.347**

housing .115 2.481* .120 1.930

safety and protection .194 3.579*** -.168 -2.193*

play and leisure -.011 -.237 -.045 -.779

educational resources .187 3.537*** .075 1.098

citizenship and

participation
.025 .563 .009 .155

constant 1.894* 12.024***

R2 .245 .043

adjusted R2 .232 .023

F 18.802*** 2.137*

*p<.05, **p<.01, ***p<.001

<Table 4> Statistical analysis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친화도시구축을 위한 아동권리

와 행복감의 관계에 대해서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

권리의 확대를 통해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제

언하는 것이다. W지역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97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행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초등학생이 중학생보

다 가정환경, 안전과 보호, 놀이와 여가환경, 교육환경,

시민권과 참여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저학년 때부터 아동권리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질 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으며, 성장 발달하는

전 과정 속에 지속가능한 아동친화서비스가 필요함을 시

사하고 있다. 중학생 시기는 아동권리 프로그램을 강화

함과 동시에 권리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관련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는 건강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행복감

에 있어서 생존권과 발달권이 일차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친화도시 구축에 있어

서 아동의 건강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 교육환경 개

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집중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아동권

리의 영향력은 학교급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초

등학생의 경우는 가정환경과 안전과 보호, 교육환경이

높을수록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 중학생은 건강과 사회

서비스, 안전과 보호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함에 있어서 아동권리확대

측면에서 초등학생의 경우는 가족지원서비스가 강조되

는 반면, 중학생의 경우는 보건 및 사회서비스 확대지원

에 초점을 둘 수 있다. 또한 보호권에서는 초등학생과 중

학생 모두 안전과 보호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 구축의 목적은 아동이 살기에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감에 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설

계는 한 분야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보

건, 복지, 교육, 안전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융복합

적 개입과 접근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먼저 표본의 대표성이다. 본 연

구는 W지역의 아동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표본의 대표

성에서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감을 설명함에 있어서 아동권리를 중심을 연

구를 진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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